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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넘치는 예술 정책 펼친다
- 문체부 장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단 간담회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6일(수) 오후, 대한민국예술원(서울 

서초구)을 방문해 유희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자유가 넘치는 예술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예술 작품은 작가의 창의력과 기량, 숙고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그 속에는 구도자적 예술혼이 펼치는 장엄한 순간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세계에 들어갈수록 문화예술인들을 향한 저의 시선은 정중하고 

겸손해졌습니다.”라고 취임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세계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문화예술정책을 설계해 나가

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희영 회장은 “예술원 회원들은 50년 이상 외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50~60년간 갈고 닦아 온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나라의 자산은 경제적, 군사적, 상징적 자산이 있는데 

상징자산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 깊어져야 그 나라의 격조와 품격,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고 말하고, 예술원 회원들이 “상징자산으로서 계속 

활동하셔서, 후학들에게 전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숙진 미술분과 회장은 “나라의 품격을 세계적으로 소구하려면 문화의 

힘밖에 없다.”라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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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영 문학분과 회장은 “꽃에 물을 주기보다는 뿌리에 물을 줘야 한다. 

가급적이면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문화정책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자유의 정신은 예술과 바로 통하고, 독창성․감수성․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예술 정책은 뒷받침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희영 예술원 회장과 김민 예술원 부회장, 김화영 

문학분과 회장, 김숙진 미술분과 회장, 장혜원 음악분과 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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